
여섯 번째 이야기. 선비 공부의 실천 : 효경 
 
 최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선 ‘공경함[敬]’을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의 행동이 자식에게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
다. 자식을 향한 과한 사랑은 종종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혼내지 않고 감싸기만 하는 행동의 
근거가 된다. 그런 마음이 문제가 되어 최근에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문화가 탄
생했다.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에 제한을 두
게 된 것이다. 
 반대로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니고 있을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는 모
르겠다. 요즘 학생 중 누가 부모님이 자는 공간이 따뜻한지, 시원한지 혹은 부모님의 건강이 
어떤지 걱정하겠는가?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성적일 것이다. 인간관계 중 가장 가까운 관계
인 이들의 관계에서 공경함을 찾는 게 암중모색이 된 이유는 행동에서 공경함을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효(孝)’라고 하는 익숙한 선비의 공부는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된다. 너무나도 당
연하면서도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는 이 단어는 선비 공부의 총체이다. 선비는 세상의 이치
를 탐구하는 공부를 하면서 타인을 측은해하는 마음을 기르고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자 하는 공부도 한다. 이러한 공부가 서로 더해지고 ‘타인에 대한 마음’이 ‘부모님을 향한 마
음’이 되었을 때, ‘효(孝)’라고 불린다. 
 부모에 대한 사랑인 효는 개인이 사회로 나아가는 다리이다. 율곡 이이는 『효경(孝經)』 중 
아래의 구절을 통해 부모님을 모시는 도리를 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체(身體)와 모발[髮]과 피부 등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며, 입신(立身)하여 도를 실천하고 후세
에 이름을 떨쳐서 그것으로써 부모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효도의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물려주신 나의 몸을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다. 사실 현대인들은 여기에서부터 효도를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건강을 돌보
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어려운 단계인 ‘나의 건강 챙기기’에서
부터 효는 시작된다. 그다음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고 명성을 얻어 날 길러준 부모님
의 이름까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자는 효도의 마지막이라고 말한다. 
 혼자 마음공부를 하는 선비들이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이다. 본인의 공부가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비에게 부모님은 작은 
세상이다. 아버지를 하늘에 비유하고 어머니를 땅에 비유하는 그들의 서술 방식은 이 지구에 
하늘과 땅이 있듯이 자기의 하늘과 땅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겼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기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효’ 공부는 어떤 공부보다 중요하게 여겨
졌다. 

[1] 효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 
 ‘효’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효도란 무엇일까? 『효경』에는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일은 그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에는 즐거운 마음을 다하고. 편찮으실 때엔 
그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를 받들 때에는 그 엄숙함을 다할 것이
니, 이 다섯 가지를 다 갖춘 연후에야 능히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효의 다섯 가지가 
설명되어 있다. 더불어 『논어』에서 공자도 “살아 계실 적에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이다.”라고 하여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도 장례와 제례를 통해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말한다.
 율곡 이이는 이런 효도에 정밀한 것이 있고 간단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을 
따뜻하게 데워드리거나 시원하게 해 드리거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드리거나 아침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일은 간단하고 조촐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의 아이들은 이마저도 하지 
않을 텐데, 율곡 이이는 이보다 더 정성스러운 효도가 있다고 말한다. 부모님을 뵐 때 안색을 
즐겁게 하고 있고 용모를 부드럽게 하며 소리가 없어도 마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소리
를 듣고 형체가 없더라도 마치 눈앞에 계신 듯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정밀하고 정성스러운 효
도라는 것이다. 눈앞에 계시지 않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모습을 상상하는 이유는 다
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좋은 내용, 부모님이 이루고자 한 뜻을 
항상 기억하여 내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단 생각이 든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서 종종 언급되는 ‘삼년상(삼 년 동
안 장례를 치는 예)’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는 방식이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움은 평생 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상생
활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삼 년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두고 의례를 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
리고 그다음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사를 지냄으로써 해소하도록 했
다. 
 김남창(金南窓)이라는 자가 있었다. 고양(高陽)에서 지방 장관을 맡고 있던 언겸(彦謙)이라는 
자의 아들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집안은 오랫동안 가난하고 궁핍하여 가까스로 끼니를 해결하
며 지내곤 했다. 가난이 그들을 구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글을 읽고 실천하며 
공부에 전념했다. 특히 언겸은 천성 자체도 효성스러워 그가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고 마
을 사람들은 모두 “아들을 잘 뒀다.”하고 칭찬했다. 
 언겸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을 때였다. 아직 벼슬을 하기 전이었으나 집안은 즐거운 분위
기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지 못해 사그라들었다. 언겸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
시게 된 것이다. 언겸은 슬픈 마음을 안고 장례를 준비했다. 하나하나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관을 받들어 고산(故山)으로 향하던 중 신원(新院) 즈음에 이르자 상여의 바퀴가 부러지고 말
았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이길 수 없는데 어머니 가시는 길 또한 험하기만 하니 언겸은 슬
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관을 길가에 두고 엉엉 울부짖었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지나가던 행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슬픔에 동요했다. 그리고 그 슬픔
을 지고 옆 마을로 향했다. 
 행인이 슬픔을 전해준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들
은 앞다투어 언겸을 도왔다. 목적지였던 고산까지는 갈 수 없었지만 길가 주변에 있는 높은 
곳에 임시로 자리를 마련해 관을 묻어주었다. 돈을 마련해 선산인 고산에 관을 다시 옮겨야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언겸은 봉분 없는 땅을 바라보다 결심했다. 
 ‘내가 흙을 져다 봉분을 쌓아야겠다.’
그는 흙을 구해 천천히 봉분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이때 국가의 무덤[陵]을 수리하는 사람
이 근처를 지나갔다. 이때 본군(本郡)에 나라의 능(陵)을 수리하는 역사가 있었다. 지관(地官)
이 명을 받들어 지세를 살피려고 지나다가 말 위에서 뒷사람을 돌아보면서, 
 “여기 쓴 새 무덤은 누가 와서 봤는지 참으로 길지(吉地)로군!”  



 했다. 목사는 이 말을 듣고 곧 말 앞으로 쫓아가 절을 하고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갖추(어) 
말하면서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렀다. 지관은 측연히 감동하여 이내 두루 산세를 살펴보고서 말
하기를,  
 “용호(龍虎)가 너무 가깝고 명당(明堂)이 비좁아서 비록 대지(大地)는 아니지만, 산세가 멀리 
와서 스스로 격국(格局)을 이루고 또 정맥(精脈)이 어리어 여기에 모였으니, 마땅히 금방(金榜)
에 붙일 귀한 사람이 2대에 계속하여 날 것입니다.”  
하고 지관은 또 상주의 성명과 족계를 물었다. 목사는 일일이 말하고 숨기지 않자, 지관은 탄
식하기를, 
 “그러면 상주는 반드시 성효(誠孝)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장성하여 지관이 된 뒤로 이 길
을 지나다닌 것이 몇 번인지 모르는데 일찍이 10보 이내에 이런 명당자리가 있을 줄 몰랐소
이다. 이것은 실로 하늘의 뜻이요, 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니 아예 옮겨 모시지 마시오.”했다.  
 이리하여 목사는 그 말대로 드디어 영폄(永窆, 완전하게 장사를 지냄)하게 되었다. 3년 뒤에 
목사는 곧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큰 고을에 수령을 지냈는데 모두 명성과 공적이 있었고, 수
(壽)도 80세나 살았다. 그 아들 남창(南窓)도 역시 대과에 올랐으니, 2대가 영화롭고 귀하게 
되겠다는 말이 과연 맞았다. 또 남창은 효도와 우애가 천성에서 나왔고, 필적은 송설체(宋雪
體)에 뛰어나서 공사(公私)간의 비석이나 묘 갈·병풍·족자의 글씨는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또 시에 능해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며 서로 주고받은 글이 많다. 여러 번 주부(州府)의 목사로 
나갔는데 손을 씻은 듯이 직책을 받들어서 청렴하다는 소리가 세상에 나타났다. 성품이 소탈
하고 청아해서 관청의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매 때리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영재(鈴齋)에서 
종일토록 글을 읊는 것이었다. 
 일을 좋아하는 자가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남창(南窓)이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이 하지만 온 고을 사람들은 모두 원망하고, 추호도 
범하지 않지만 관가 창고는 텅 비었다.”  
 고 하여, 일시 사람들이 모두 전해가면서 웃었다. 

선비들이 부모님의 장례와 제례를 중시한 만큼 장례를 치를 장소도 중시했다. 위의 이야기에
서 지관이 산세를 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이렇게 지세가 좋은 곳에 
부모님의 뮛자리를 쓰면 그 후손이 잘된다는(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지나
친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는데, 율곡 이이는 이에 대해 “지세가 좋다는 것은 오직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양지바른 것, 흙이 두터워서 물이 땅속 깊이 있는 것뿐이며, 방위(方位)나 수파(水破) 
등의 풍수설(風水說)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정리했다. 괜히 지세를 따지다가 장례를 늦게 
지내서 부모님의 신체가 상한다면 이는 큰 문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2] 부자간에 지켜야 하는 예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식은 부모를 은혜로 섬겨야 한다. 서로 간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서로
의 위치에 맞는 예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예를 지키고, 아
들은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예를 지켜야 한다. 현대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다. 
‘친구 같은 아버지’를 외치며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벽을 허물고자 노력하는데, 이때 서로 지
켜야 하는 예의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예의가 
무너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덕형은 이와 관련하여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사람이, ‘부자가 희롱을 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고 했는데, 참으로 격언(格言)이다. 판
서 박충원(朴忠元)의 아들 박계현(朴啓賢)이 또한 판서가 되었다. 모두 일시의 명경(名卿)으로
서 부자가 서로 희롱을 하여 지극한 즐거움이 넘쳐흘렀다. 박공(朴公)은 나이 70세인데 아들 
판서가 먼저 죽으니, 박공은 애통하고 상심하다가 병이 되어 몇 해 뒤에 뒤를 이어 죽었다. 
감사 정효성(鄭孝成)의 아들 정백창(鄭百昌)이 역시 경기 감사가 되었다. 매양 서로 희롱하여 
웃고 즐겼다. 아들 감사가 먼저 죽으니 정공(鄭公)은 이때 나이 76세였는데, 슬퍼하다가 실성
해서 지금은 폐인이 되었다. 비록 명의 길고 짧음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천도(天道)가 
성만(盛滿)함을 미워하고 조물주(造物主)가 시기가 많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정승 홍언필(洪彦弼)의 아들 정승 섬(暹)이 판서로 있을 때의 일이다. 홍공의 가법이 몹시 엄
정해서 판서가 웃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가 뵙지 못했다. 손님이 왔을 때 정승이 만일 편치 않
으면 판서를 시켜서 접대하게 했는데, 검소한 베옷이나 겸손한 말과 모양에 처음 보는 사람은 
그가 판서임을 알지 못하다가 뒤에서야 듣고서 놀라고 감탄함을 금치 못했다. 판서가 일찍이 
초헌(軺軒)을 탔더니, 그 어머니는 몹시 기뻐서 정승에게 말했다. 그러나 정승은 깜짝 놀라 곧 
판서를 불러 엄하게 책망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정승의 지위에 있고 또 네가 이제 판서가 되
었으니, 항상 성만(盛滿)함을 두려워하는데, 너는 어찌 감히 태연하게 초헌을 탄단 말이냐? 이
것은 한 집안의 복이 아니다.”하고, 인하여 판서로 하여금 초헌을 타고 뜰 가운데를 돌게 하
자, 판서는 황공해서 다시는 감히 초헌을 타지 않았다 하니, 그 근신함이 이와 같았다. 정승은 
수가 74세이며, 시호는 문희(文僖)인데, 인종(仁宗)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다. 판서는 항상 
대제학을 겸하고, 세 번 영상이 되었으며, 나이 82세에 졸했다. 문헌(文獻)이 집에 전하여 세
상에서 현상(賢相)이라고 일컫는다. 이것으로서 보건대, 부자간에는 효도와 공경을 우선 삼아
야 하고, 벼슬한 집에서는 겸손하고 삼가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으니, 자
식 된 자는삼가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가부장제가 부모, 그중에서도 아버지를 지나치게 존중하고 따르는 데서 나왔다는 연
구가 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선비들의 정신이 과도해져 나타난 과잉 효과 일 수 있다. 그러
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잘 잡혀있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
려해야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